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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다음날

김영환 지사 관련 토지 인근 공사발주? 제정신인가?
- 김영환 지사 토지 인근 공사발주 및 시기 등 명명백백히 밝혀야 -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미호천 범람 위험에 차량통제를 
해야 했지만, 재난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 어느 곳도 그 자리에 없었
다. 결국 오송지하차도에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 구조 및 수색작업은 7월 17일까지 이어졌다. 이 시간 실종자가족
들은 참사 현장에서 애가 타게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고, 유가족들은 무너지는 억장을 부
여잡고 장례식장을 지키며, 도대체 왜 참사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는지 망연자실해하고 있
었다. 도민들 또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에 책임은 다하지 않고 서로 책임만 떠넘
기는 관련 기관들에 공분했다. 

그런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습이 한참이던 7월 16일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김영환 지
사의 토지와 선친묘소, 산막과 아들이 거주하는 곳 입구인 후영교 일대에 ‘괴산 후영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을 발주했다고 한다. 장마철, 오송참사 이튿날인 일요일에 공
사발주가 정상인가? 지하차도 참사 대응에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충북도는 공교롭
게(?) 김영환 지사 관련 토지 등의 근처에 공사를 발주하고 있었다. 도대체 충북도는 무슨 
생각인가? 충북도는 오송 지하참사에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기는 한가? 도내 
수해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나? 오송 지하참사 수색이 한창이던 시기 공사
를 발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김영환 지사와 충북도는 이번 공사발주 
및 시기와 관련해 명명백백히 도민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라!

유가족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분노하게 했던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 이번 공사발주는 
또 한번 유가족의 마음을 헤집는 일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 시민재해이며, ‘관재’
가 낳은 참사다. 김영환 지사와 충북도는 충북지사 관련 땅 인근 공사를 발주할 여유를 부
릴 것이 아니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진중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수해복구에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홈페이지를 통한 반쪽짜리 부실사과가 아니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끝.


